
Opinion 오피니언 /사설 2012년 12월 7일 금요일15

새벽 시간대 회사업무나 개인의 볼일

을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

면서 교차로를 지나다보면 전방에 설

치된 신호등이 황색 또는 적색으로 깜

빡이고 있는 점멸신호등을 본 적이 있

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운전한

방법이 아래에 나열한 원칙대로 운전

했는지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선 점멸신호를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

등으로 나눠 놓았다. 황색 점멸등을 바

라보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교통 또

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

행 해야 한다. 적색 점멸등을 바라보며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

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

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해야 한다고 명

시돼 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모두 들어오는 교차로

를 통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서

로 다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이 적용돼 신

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

로 처벌되지만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

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적

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더 많은 주의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앞으로 교차로 통행시

내가 우선이라는 무법정신의 운전은

모두 지우고 점멸신호의 의미를 되새

기며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한발짝

더 나아가 신호등의 색깔이 무엇이든

간에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 진입시

에는 항상 일시정지해 지나가는 보행

자나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

게 통과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운전대에

손을 얹고 시동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열린마당

며칠 전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집으로 돌

아 가던 어린이가 승합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학원차량들이 학교 정문 주변

에 불법 주 정차하는 바람에 빚어진

사고 였다. 이 날 사고는 불법 주 정차

차량 사이를 빠져 나오는 어린이를 발

견하지 못하며 발생했다.

곳곳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된다.

제주시 일도동 고마로 주변은 저녁만

되면 주차장으로 둔갑한다. 학부모들

의 차량과 통학차량이 뒤엉키며 혼란

을 부채질한다. 불법 주 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는 얌체운전자들때

문에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한지

오래다.

제주시 연동 삼성화재빌딩 인근도

불법 주 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대각선

으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을 뿐이다. 오가

는 행인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불법 주 정차 차량들

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로 중앙을 이용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동119센터가 며칠 전 이 일대에서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거리캠

페인을 실시했다. 하지만 119센터에서

100m 떨어진 식당가로 이동하는데만 1

5분이나 소요됐다. 도로 양쪽에 대각선

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캠페인차

량 마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동승한

119대원이 교통정리에 나서는 촌극까

지 연출됐다.

6월말을 기준으로 도내 등록차량은

27만여대에 이른다. 반면 주차장은 24

만여면(面)으로 등록자동차의 89.8%에

그친다. 3만대 가량이 불법 주 정차에

내몰리는 셈이다. 주차정책 역시 실종

된지 오래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는

우여곡절 끝에 2년만에 폐지됐다. 차

고지 증명제 역시 전면 연기됐다.

근원적 해결책을 고심해야 할 시점

이다. 유휴토지나 공한지를 매입,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주차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

용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 지

금처럼의 소극적 행태로는 차량증가를

부추길 뿐이다. 이와 함께 긴급차량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교통정체를 유발하

는 지역을 레드 존(Red Zone) 으로

지정,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벌이는 등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 투자만이 불법 주 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제주의 밭 돌담이 돌염전 원담 불턱

등과 함께 국가유산자원 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자원으로 지정되면

국고 지원을 통해 체계적 보전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가

추진중인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

에도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제주의 돌담은 흑룡만리(黑龍萬

里) 로 일컬어져 왔다. 중국의 만리장

성에 빗댄 말이다. 학계 샘플조사에 따

르면 제주 돌담의 총길이는 3만6000㎞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밭담은 2만2000㎞에 달한다. 실제로는

1만리(3927㎞)의 열배 가까이에 이르

는 셈이다.

제주의 돌담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맞서 싸운 삶 의 흔적이다. 경작지의

소유를 구분하고, 우마(牛馬)의 출입

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경작지를 고르

고,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데도 도

움이 된다. 밭에 돌출되거나 속에 감춰

진 돌을 캐내고, 쌓으며 생겨난 것이

바로 밭담이다. 선인들의 땀과 슬기가

스며 있다.

돌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234년

(고려 고종21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

다. 당시 제주판관이었던 김구(金坵)

가 힘 없는 백성들의 토지를 보호하

기 위한 수단으로 밭담을 쌓게 했다

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섬이라는

환경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돌

담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

배적이다.

최근에는 경관적 가치까지 더해지고

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최근 제주

밭담의 경관가치는 연간 평균 663억원

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주변 곳곳에 널려있다 보니 가치를 제

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기능 특성상 세계적으

로도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 우리 자신조차 제 가치를 모르고

지내 왔다.

얼마 전 돌담의 훼손율이 평균 11%

에 이른다는 보고가 나왔다. 돌담의 체

계적 보전 관리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전수조사(全數調査) 등 돌담 관련 연구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

다. 돌담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과

함께 행 재정적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하나 된 노력

없이는 시나브로 사라지는 돌담을 지켜

낼 수 없다. 행정의 인식 개선과 함께

보다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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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보듬어야 할 문화유산 돌담

불법주 정차 근원적 해법 고민할 때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한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

시고 고민을 함께 했던 사업자 여러분

과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해 주신 가

스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2012년 우리 공사는 주요사고 집중

관리를 통한 실질적 가스사고 저감의

해 로 정해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안

전도시 제주를 이뤄냈다. 우리 공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사고가 집중적으

로 발생되는 동절기 사고예방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가스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에 제

주도는 이사철(신구간) 설명절 등으로

사고에 개연성이 높고 특히, 그 어느

때 보다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됨

에 따른 가스시설 비상전력설비 유지

관리 및 안전점검에 우선적으로 역점

을 두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전기안

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도내

197개소 사업소내의 비상발전기를 일

제점검하고 유사 시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날

(주)제주도시가스에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해 정전에 대비한 응급복

구 가스의 안전확보 및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두번째로 우리 공사는 가스보일러

온수기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주

의보를 발령하고 사고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 5년간 4건

의 온수기 사고와 4명의 사망자가 발

생해 전국 온수기 사고의 50%를 차지

하고 있다. 모든 가정에선 사용 전에

반드시 배기구(굴뚝)가 빠져있거나

꺽인 곳은 없는지, 배기구 안에 새집

등 이물질은 없는 지 꼭 확인해야 한

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잊지

말고 환기를 해야 안전하며 안전사용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 드

린다. 특히, 제주도는 가스온수기를 사

용하는 가정이 많다. 가스온수기를 사

용할 때는 꼭 잊지 말고 환기를 해야

하며, 가스온수기를 물 부엌 등에 설

치해 직접 온수용이나 샤워용으로 사

용하지 말 것과 가스온수기를 사용하

면서 두통, 구토증세를 느끼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안전하다.

셋째 다가오는 이사철에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

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사를 하기

전 가스시설은 반드시 판매점이나 도

시가스사에 연락해 철거해야 하며, 또

한 철거한 가스시설 끝은 반드시 막음

조치를 해야 한다. 이사를 한 후에도

가스시설의 설치를 LP가스는 가까운

판매점에 연락하시면 계약체결과 아울

러 용기 및 호스 등 가스시설을 직접

설치해 드리며, 도시가스는 제주도시

가스에 연락하시면 기기를 안전하게

설치해 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는 그동안 부

정방지신고센터, 고객말씀 제안제도

등을 시행해 2012년 준정부기관 청렴

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

공사에 불편 불만사항, 부당하거나 불

공정한 업무처리 등이 있을 경우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통해 최고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스사

고 없는 안전한 제주, 아름다운 제주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안전의식과 의지

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도민 여러분과

사업자, 종사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린다.

제주도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도시

이다. 안전하지 않으면 누가 제주도를

찾아 오겠는가. 관광산업 발전도 경제

발전도 안전해야 가능하다. 우리 공사

는 단 한건의 가스사고도 발생하지 않

도록 안전판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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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센터 745-061
1
화북센터 759-4860
아라센터 752-9906
외도센터 713-7999
구좌센터 782-5318
조천 함덕센터 784-4724
애월센터 742-5606

한림 한경센터 796-0017

서귀포센터 733-5277

서귀남부센터 733-5237

신서귀센터 739-9741

중문센터 738-9695

예래센터 738-2628

성산 표선센터 784-8464

남원센터 764-5164

안덕센터 792-5122

대정센터 794-1017

광
고
·
접
수

광고영업국(본사) (064) 750-2828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3
FAX 732-5559

서울지사 (02) 722-6567
FAX (02) 743-6509

부산지사 (051) 894-0163
FAX (051) 896-7500

일본지사(03)-5612-2703 FAX: (03)-5612-2704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 병 윤

조리장 요리솜씨 걸기대

김 행 범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황색등 점멸시 절대 안전운전


